
신나게 놀자!  함께 어울리자!  새롭게 생각하자!

꿈꾸는 우리, 함께하는 우리
-제45회 ‘장애인의 날’ 안내-

담당 : 유아특수

(☎ 031-364-2605)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유치원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유아들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특수학급이 편성되어 있으며, 함께 생활하고 활동하는 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통합교육을 
통하여 유아들은 친구와 관계 속에서 도움을 주고받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이해교육 주간을 통해 다양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습니다. 이는 
유아들이 생활 속에서 상생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유아들이 서로 
다른 능력을 지닌 개인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의 날’이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은 유엔이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포하고, 
각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을 권장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81년 4월 20일 ‘제1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법정기념일로 지정받지 못하다가, 1989년 12월 개정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14조에는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
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배곧새봄유치원의 장애이해교육주간

♥ 기간: 2025. 4. 14. (월) ~ 4. 18. (금)

♥ 주제: 꿈꾸는 우리

모든 유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장애이해교육 영상 「꿈꾸는 우리」를 시청하며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유아들은 자신이 가진 특별함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성장해나갑니다.

「꿈꾸는 우리」 영상과 관련된 사후 활동지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우리 모두 각자의 꿈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배웠습니다.

우리 배곧새봄유치원의 유아들이 장애이해교육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의 꿈을 함께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이로 자라기를 기대합니다.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보입니다.

무엇을 나타낸 그림일까요?
맞습니다. 장애인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달라 보이지 않나요? 우리가 평소 주변에서 보던 장
애인 상징과는 달라 보입니다.
이 그림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부자연스럽고, 혼자서 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장애인 표시는 1968년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단순하게 표현하여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용 리프트 등 다
양한 곳에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상징을 잘 살펴보면 어색한 부분이 
많습니다. 팔과 다리는 로봇처럼 굳어있고, 손은 부자연스럽게 뻗어 있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휠체어를 밀고 움직일 수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디자이너 사라 헨드런과 브라이언 글렌니는 기존의 장애인 상징에 대해 ‘장애인을 수동
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선입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새로운 장애인 상징을 제안합니다.

＃역동적이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독립적인 사람

그들이 제안한 장애인 상징은 사람의 움직이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
주고, 세상을 향해 스스로 움직이는 독립적인 한 사람의 모습에 가깝습니
다. 새로운 장애인 상징의 각 부분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1. 머리의 위치: 앞으로 숙어져 있는 머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삶을 살

아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2. 팔의 각도: 뒤를 향해 있는 팔은 마치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3. 휠체어: 흰색 사선이 바퀴가 움직이는 것 같은 운동성을 느껴지게 합니다.
 

 두 사람의 노력은 ‘엑세서블 아이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미국 전역으로 퍼졌고, 그 결
과 2014년 처음으로 뉴욕주에서 장애인 상징을 변경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 시선을 바꾸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면 바꿀 수 있습니다. ”

2025. 04. 18.
배 곧 새 봄 유 치 원 장


